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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제지표 “불안”
환율급락 겹쳐 성장률․고용 둔화 … 채산성 악화에 투자 부진 우려

두바이(Dubai)유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이나 고용, 소비심리 

등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지표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24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67.48달러로 전날보다 무려 

1.69달러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내 원유 수입의 80%를 차지하며 중동산 유가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2006년에 접어든 이후 

4월24일까지 배럴당 평균 59.12달러로 2005년 평균인 49.37달러보다 19.8%(9.75달러) 상승했다.

2006년 1000원대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4월25일 장중 8년 6개월만에 최저치인 936.7원을 기록해 저점을 

경신했다.

원/엔 환율도 급락세를 거듭하다 100엔당 820원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유가급등과 환율급락은 이미 소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가급등과 환율급락 등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손실액이 16조3879억원에 달해 1/4

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을 전분기보다 0.1%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6년 1/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전분기보다 줄어들어 전분기에 비해 1.3%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2005년 1/4분기 0.5% 이후 4분기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통계청 집계 결과 3월 취업자 수는 2005년 3월보다 27만2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폭이 다시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3월 소비자기대지수는 103.4로 전월의 103.8보다 0.4p 떨어져 소비심리가 2개월 연속 악화됐다.

2월 서비스업 생산은 6.2% 증가해 전달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2월 산업생산도 1월에 비해 4.4% 감소

했으며, 소비재 판매 역시 전달에 비해 0.2% 줄어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 환율이 하락한다면 기업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

돼 결국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한국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고유가 상황을 버텨왔지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여름철 냉방수요가 많아지면 고유가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원화강세로 해외여

행이 늘어나면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돼 3/4분기쯤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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